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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시행된 상호관세 정책(기본 10%, 한국 등 주요국 최대 25%, 이후 정상회담 합의로
15% 조정)과 ICT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ICT 품목 20개가 무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단기적으로
우리나라 ICT 對미 수출의 약 55.7%가 보호되었으나, 유예 종료 시 품목별 관세 확대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도체·SSD·스마트폰은 경쟁우위를 유지하나, 디스플레이·휴대폰 부품·통신장비는 구
조적리스크가확인되었다. 이에 따라미국내생산거점확충, 공급망다변화, 고부가가치중심전환과함께정부-민간
공동의 기술 자립 대응이 요구된다.

Ⅰ. 서 론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 우선주의 실현을 목표로

고율 관세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캐나다·멕시

코·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고관

세를부과하였다. 이어 4월부터는 57개국 모든 수입품에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국가별 상호관세를추가부과하였다. 한국의 경우 초기 25% 상

호관세가 부과되었으나, 7월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15%로 하향 조정되

었고, 한국은 對미 0%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제시[1]하였으며 후속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전략품목에는개별적 품목관세가도입되었

고, 미국산 완성차의 해외 부품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 완화조치가 병행되

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시행했으며, 5월 제네바 협상에서는

양국이 초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8월에 90일 추

가 연장되었으나 반도체·희토류·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둘러싼 긴장

은 지속되었다[2].

이러한 변화는 한국 ICT 산업의 對미 수출 구조, 공급망 안정성, 가격 경

쟁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

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정책적대응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미국은 2025년 4월 11일 관세국경보호국(CBP) 공지를 통해 ICT 핵심 20

개 품목을 상호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면제 품목에는 컴퓨터·서

버(HS8471), 스마트폰(HS8517.13), SSD·메모리카드(HS8523.51), 반도체

소자(HS8541), 반도체 제조장비(HS8486), 통신 네트워크 장비

(HS8517.62) 등이 포함되며[3], 이는 금액 기준 우리나라 對미 ICT 수출

의 55.7%에 해당한다.

그러나이면제조치는비영구적이며, 2025년 8월 1일 유예종료가되어 무

관세 품목을 제외한 對미 ICT 수출의 29.0%가 25% 관세 대상이 되었다.

또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제조장비의 국가안보

영향 평가를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관세·수입제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2. ICT 수출입 현황

2024년 한국의 ICT 수출은 2,350.5억 달러, 수입은 1,429.1억 달러로 921.3

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51.6억 달러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무관세 적용의 효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

다[5].

Ÿ 반도체: 733.1억 달러(+11.4%), DDR5·HBM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성

장

Ÿ 디스플레이: 87억 달러(△13.9%), LCD 축소 및 중국 OLED 수요 둔

화

Ÿ 휴대폰: 60.8억 달러(+9.1%), 무관세 적용 및 갤럭시 S25 판매 호조

Ÿ 컴퓨터·주변기기: 66.4억 달러(+10.8%), SSD 중심 성장

Ÿ 통신장비: 11.6억 달러(△2.5%), 베트남 의존 구조로 부진

수입 측면에서는반도체(359.8억 달러, +7.3%)와 SSD 역수입이 증가했으

며, LCD 수입은 감소했다. 對중 수입 의존도는 낮아지고, 미국·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이 확대되었다[5].

3. 품목별 영향 분석

(1)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점유율 63%로 단기 경쟁우위를 유지하며, 삼성전

자·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투자(텍사스·인디애나)가 관세 리스크를 완

충한다[6]. 그러나 CHIPS Act 보조금 축소 및 단품 반도체 관세 부과 가

능성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시스템반도체는점유율 2.4%로 글로벌 경쟁력이낮아, 관세보다기술·설

계생태계강화가본질적과제이다. 엔비디아·퀄컴대비기술격차가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6].

(2) SSD

SSD는 AI·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수출의 71.9%를 차지하고,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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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거점이 한

국(58%)과 중국(42%)에 집중되어 있어, 유예 종료 시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리스크가 존재한다[7].

(3) 디스플레이

OLED 경쟁력(세계 점유율 33.6%)으로 프리미엄시장에서우위를 유지하

나, 모듈·세트 생산지(베트남 46%, 중국 30%)의 고관세 적용으로 간접적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멕시코산 TV에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8].

(4) 휴대폰

완제품은 면제 대상이나, 부품 수출의 70.7%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중

국발 관세 리스크가 크다. 삼성전자는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갤럭시 S25

판매 호조를 기록했으나, 인도·베트남 생산기지는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

장기 리스크가 존재한다[9].

(5) 통신장비

국내 업체는 에릭슨·노키아 대비 기술·가격 경쟁력이 낮아 관세 부과 시

美 시장 진입이 더욱 제약된다. 다만 오픈랜·6G와 같은 신규 기술 분야에

서는 틈새 경쟁력이 확인되며, 글로벌 시장 전망(오픈랜 2030년 209억 달

러, 6G 2035년 686.9억 달러)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10].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ICT 주요 산업군은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 효과로 수출이 유지되나, 유예

종료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된다.

Ÿ 반도체·SSD: 글로벌 점유율로 단기 충격 완화 가능하나, 단품 관세

확대 시 수익성 저하 우려

Ÿ 디스플레이·휴대폰: 고관세 생산지 구조로 간접 충격 상존, 공급망 재

편 필요

Ÿ 통신장비: 기술 열세 지속, 다만 신규 분야에서 기회 확보 가능

정책적대응을 위해 (1) 미국 내생산확대와 현지화, (2) 공급망다변화와

부품국산화, (3) R&D 강화통한 시스템반도체경쟁력 제고, (4)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Ⅲ. 결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ICT 수출에 단기적으로 제한적 충격을 주

나,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반도체와 SSD는 글로벌 경

쟁력으로대응 가능하나, 디스플레이·휴대폰·통신장비는 구조적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관세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며, 민간은고부가가치제품전환, 현지화확대, 공급망다변화

를 통해 구조적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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